
나는 불교를 불교인지도 모르고
배웠다.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한국
전쟁때전주로피난을갔다. 전주고
에다니던나는서정주시인에게국
어를 배웠고, 미술가 나상만 선생에
게 미술을 배웠다. 중학시절 읽었던
<슈바이처 전기>에서 큰 감명을 받
았다. 어려운사람을돕고싶은마음
뿐이었지만 당시는‘사회복지’라는
말도학문도없었다. 다만어린마음
에어려운사람을돕고싶었고, 그러
려면 철학과 자금이 필요하다 생각
했다. 
고교 2학년 때 하동 쌍계사에 출

가하러 갔었다. 고등학교나 마치고
오라고퇴짜맞았다. 다시학교로왔
지만 복학이 안됐다. 전국 유랑이나
하자는 마음으로 이리저리 발길 닿
는곳으로떠돌아다녔다. 대전역앞
에서만 거지들과 1달 반을 생활했
다. 지금도어릴적배운학교공부는
기억나지않아도1년동안유랑생활
을통해얻은경험들은생생하다.
고등학교로 돌아온 나는 신학과

유학, 불교학을 사이에 두고 고민했
다. 서양철학을 전공하던 선생 한분
이 내게 불교학을 공부하라는 추천
을했다. 당시동국대불교학과는후
기였다. 재수할 형편도 못됐지만 나
는 전기시험을 치루지 않았다. 그만
큼 불교학과에 진학하겠다는 신념
이 확고했다. 대학공부를 하며 노점
상, 포장마차 닥치는 대로 다했다.
학부를 마치고 나니 대학원 공부가
필요했다. 석사를 마치니 중간에 그
만둘수없었다. 내친김에박사과정
까지마쳤다. 
내 공부는 은사인 故 홍정식 교수

가없었다면어려웠다. 홍교수는내
후견인이었다. 생활이 어려웠던 내

게아르바이트자리는물론강의자
리까지 주선해 줬다. 지금도 그렇지
만당시도불교학졸업자는갈곳이
마땅치 않았다. 교법사 시험을 1등
으로 통과한 나는 대동상고에 발령
받았다. 박사과정을 대동상고에서
선생을하며마쳤다.
<도선과 그의 비보사상>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다들 중국도참설
로알고있는것이밀교에서유래한
것이라는내논문에故조명기박사
등교수들칭찬이자자했다. 그논문
덕에나는교수가됐다.
독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책을

계속읽다보니견해가바뀌었다. 30
대출세의발판이됐던도선국사에
관한 논문을 50대에 다시 썼다. 용
감했던 30대에는“도참, 음양오행
모두 아니다. 오로지 밀교”라고 썼
지만 50대 내 논문은“원류는 밀교
지만 음양오행, 도참도 스며있다고
본다”로 바뀌었다. 강의도 그랬다.
젊은 시절의 강의는 이론과 주장만
강조하며 시비가 분명했다. 50대가
넘으니 자료와 견해를 소개하고 바
르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외부강의를 하면
서는남에게박수받을방법만연구
했다. 어려운사람도우라는뻔한말
들로 박수를 받았다. 세월이 흐르니
어느순간등줄기에식은땀이흘렀
다. 나는그들을기억못해도그들은
나를 알지 싶었다. 괴롭고 부끄러웠
다. 그 이후부터 나는 지하철 걸인
하나 지나치지 않았다. 천원짜리를
꺼내건넸다. 하지만아주천천히건
넸다. 나를알아볼사람은어서알아
보라고.
지관 스님 총장 시절, 6·29 선언

등 민주화시위가 한창일 때 학생처

장을 맡으며 어느 누구의 압력에도
굴하지않고소신있게처신했다. 소
신으로 재단과 학교, 학생들에게 인
정받다보니 정년까지 22년을 보직
을쉬지않고맡았다.  
관리처장을 맡을 때다. 당시 난로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석달씩 걸렸
다. 직접현장에가봤더니용역직원
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
고 있었다. 정인악(불교대학원 동문
회장)씨에게 200만원만 달라고 했
다. 그돈으로앰배서더호텔부페를
대접했다. 남은 돈으로 청평야유회
를 갔다. 내게“처장님…, 아저씨…,
형님…”하던 용역 직원들은“처음
으로 인간대접 받는다”고 했다. 이
후석달걸리던난로설치와철거는
10여일로줄었다. 
22년 보직을 이어 살면서 그래도

잘살았다고 생각할 때가 요즘이다.
퇴직후에도많은사람들이나를찾
는다. 사람을인정하고아껴야한다.
사람하나도보듬지못한자가어찌
수행하고 성불하겠는가. 특히 종교
하는 사람은 남에게 나서기에 앞서
내가 됐느냐의 자성이 필요하다. 들
려주는 설법보다 보여주는 설법을
해야 한다. 된 만큼 말해야 하고 말
한 만큼 되야 한다. 불교는 이론과
실천이 겸비돼야 한다. 일례로 성철
스님이 화두를“몽중일여, 동정일
여, 숙면일여 해야 한다”고 한 것을
경험 없는 자들은 단계로 착각한다.
<능엄경>에“이근 통달만 되면 육
근이 통달한다”고 하지 않았나? 불
교는반드시실천이필요하다.
대동상고 교사 시절 학생을 모아

‘선재회’를 꾸렸다. 중학생들 머리
를 깎아주고, 공병을 모았다. 꽃을
떼다광화문에서팔며돈을모아어
려운학생을도왔다. 
하루는 수도공고 교사인 큰 딸 혜

림이가 돈이 없다며 집사람과 싸웠
다. 무슨일인가물으니점심을굶는
학생, 수업료못내는학생등어려운

학생을위해월급을모두써서자기
밥값도없다고했다. 자식하나는잘
키웠다고생각했다. 그날우리집냉
장고에는‘혜림이 밥값’이라고 쓰
인봉투가붙었다. 나는담배를끊고
담배살 돈을 봉투에 넣었다. 고스톱
해서딴돈도넣었다. 장모님도보탰
다. 집에서 모인 돈만으로 학생 5명
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줬다. 사회교
육원장 때는 이송자 보살(탄허문화
재단)이 도와 3명 학생과 새로 인연
을 맺었다. 그렇게 도움 준 학생들
중 1등한 학생은 동국대 공대에 진
학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진학
한학생도있다. 어려운사람을돕겠
다는 어릴 적 못다한 꿈을 여러 교
수들과 이수덕, 배관성 등 제자들이
도와줬기에가능한일이었다.
밀교는 불교의 꽃이고 해답이다.

현교(顯敎)로는 보살7지까지 오를
수있다. 보살8지부터성불하기까지
는 밀교(密敎) 수행법이 필요하다.
또 현생업은 현교로 소멸하지만, 전
생업은 밀교만이 가능하다. 시골 장
독을보면워낙오래묵혀둔지라장
독에찌꺼기가있다. 찌든때는아무
리해도없어지지않는다. 옅은찌꺼
기는물로헹궈도없어진다. 중간두
께는 식초로 하면 없어진다. 하지만
바닥에 눌러앉은 것은 복껍질로만
가능하다. 복껍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밀교의진언수행이다.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다. 불교를

알았기에 더 큰 악행과 악업의 유혹
을 이겼다. 불교가 아니었다면 참회
할기회도없었고, 양심의가책도느
끼지못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까 전전긍긍하

며밤새울었던것도, 어려운사람을
돕겠다며 시작한 것도 내가 남을 위
해불교공부해온이유였다. 
이제는더이상남이아닌나를위해

불교공부를하고싶다. 오늘도나는관
음정진을하며내마음자리를찾는다.

정리=조동섭기자, 사진=박재완기자

“불교학자는된만큼말해야하고말한만큼돼야”

서윤길교수

서윤길교수는1941년하동출생. 1968년동국대불교학과를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고려시대의밀교사
상연구>로철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 한국밀교사상분야의독보적존재로많은연구업적을남겼다. 장익교

수(위덕대), 김영덕교수(위덕대), 최성열교수(조선대), 이정수박사, 정성준박사, 배관성회장(거평프레야), 이수덕사장
(전불교TV) 등이논문지도를받고활발하게활동중이다. 주요저서로<고려밀교사상사연구> <밀교개론>등이있다.

교육에는보여주는것과들려주는것두가지가있다. 들려주는교육은이론으로무장해거짓된모습을보
이는것이가능하다. ‘어떻게하면거짓말을할수있을까’고민하기도한다. 하지만보여주는교육은삶속
에녹아있는모습을말한다. 보여주는교육이‘됨’이라면들려주는교육은‘앎’이다. ‘앎’과‘됨’의두가지
중특히불교학자라면보여주는교육을해야한다. 나는보여주는교육을하지못했을뿐더러들려주는교
육도부족해부끄럽다. 특히 22년보직살면서학자본연의연구가부족했던것에후회한다. 지금까지내
불교학은남을위한것이었다. 내공부는어머니의죽음에대한고민에서시작됐다. 강의도남을위해했
다. 이제는내자신의근본문제를고민하며나를다듬는일에매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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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ㆍ음향ㆍ영상설비전문업체
www.twinsound.co.kr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
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수록)

4분할

사찰 CCTV 설치

TV,
컴퓨터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무선마이크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엠프 시스템

고객님께약속을지키겠습니다. 완벽한A/S보장·100% 환불보장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사찰 하이파이 앰프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부산 : 원광사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053)426-7300 ●전주상운각063)274-6639 
전전국국매매장장 ●광주 : 불교서원062)226-3056 / 화신승복062)228-2870        ●서울 : 부산승복02)738-8407 

●대전 : 불교백화점042)274-3727 / 대구승복042)254-8772 ●제주 : 김윤경승복064)724-7999
●충북(충주) 원심사불교점043)-846-9091                           ●경북(예천) 붓다불교점054)655-2525

■ 문문의의및및주주문문전전화화 ::0022))773333--55771155,, 001111--99000000--55771155
■ 입입금금계계좌좌 : 농농협협006633--1122--225500442277((구구자자민민))   ※※법법보보시시상상담담환환영영

■ 본본사사 :: 서서울울 종종로로구구 공공평평동동 114433번번지지 440022호호((종종각각역역 22번번출출구구 110000mm거거리리))

인인터터넷넷쇼쇼핑핑몰몰 만만행행화화를를 검검색색해해 보보세세요요

귀의 삼보하옵고
무자년 한해도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함께 하시어,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되시길 합장 발원합니다. 동안거 수행 정진하시는 대덕스님 및 재가불자님께
고무신코 만행화를 소개합니다.

영하 10도에서도 발이 시렵지않고 초극세사 방수원단 콜크中창, 보아털 10mm 지압식 실리콘 동 깔창, 미끄럼 방지
논슬립 깔창, 수작업으로만 고집하여 만들었으며 이미 대덕스님, 불자님들이 신어보시고 좋은말씀 하셨습니다.
불교의 예절에 있어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로 인한 몸건강을 생각하며 우리고유의 설 명절, 동안거
해제를 맞아 만행길에 만행화신발을 보시, 선물로써 좋은 생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무자년 한해도 건강 하세요.

대표 박벽산 합장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발,마춤형
제작 사계절단화방한용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지압식깔창

풍산동99%


